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강원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았던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이 오는 14

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인쇄 닫기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DMZ박물관 14
일 운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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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기자

통일전망대 전망타워

[고성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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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성군에 따르면 ASF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이 172일 만인 오는 14일부터 문을 다시 연다.

이번 조치는 수차례 현지 점검을 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통일전망대 일원에

서 ASF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고성군과 통일전망대, DMZ박물

관 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고성군 주요 관광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지난 4월 대부분 운영을 재개했으

나 전방지역에 있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ASF 때문에 운영중단이 계속돼 왔다.

이에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주변에 멧돼지 진입 방지를 위한 차단 울타리 470ｍ와 차량 

소독기 2개를 도로에 설치한 것을 비롯해 대인 소독기 9개와 방역 매트를 관광객 이동

통로에 설치하고 멧돼지 기피제 1천800세트를 구매해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등 통일

전망대 운영재개를 위한 ASF 방역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해 왔다.

통일전망대와 민통선 구역 도로 방역을 위한 차량 탑재용 이동 방역 장비 1대도 구매

해 배치를 완료했다.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운영이 중단된 고성지역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8천 명 감소하고 관광지 매출 급감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자 고성군의회를 비롯해 현내면 번영회 등 지역의 사회

단체는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안보 관광지 운영재개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편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ASF와 코로나19 방역을 안내하는 현

수막과 선간판을 관광지 내 10곳에 설치하고 전단 7만2천장을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고성 DMZ 평화의 길 A, B 코스 재개방과 

함께 C 코스(보존 GP) 추가개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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